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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대학생의 가족기능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60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분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대학생의 가족
기능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대학생의 가족기능이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학생 가족기능이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from university students' family functioning 
on their happiness,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For this, a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a survey conducted with university students from November 2020 to April 2021 from
which 260 sets of data were used. Th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5.0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and the Sobel test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First, the analysis showed that family functioning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Second, university students' family functioning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Third, self-esteem had a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and at the same time, university 
students' family functioning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life happiness, so self-esteem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practical policy measures for 
enhancing mental health in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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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긍정심리학에서의 행복감은 자신의 기대나 희망, 다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얻는 인지적 평가로 결정되는 삶의 
만족감과 개인이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인 정서적 
안녕감을 말한다[1].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Seligman 
(2002)에 따르면 긍정심리학 관점에서 행복한 삶을 구성
하는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2], 이는 즐거
운 삶(pleasant life), 적극적인 삶(engaged life), 의미 
있는 삶(meaningful life)으로 즐거운 기분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에 열정적으로 몰입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삶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다[2].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 절대적인 정의가 존재할 수 없어[3] 개인의 
행복은 개인의 가치관 및 욕구, 문화적 맥락에 따라 이해
되어져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행복의 조건과 
개념을 적용하기 보다는 개별화된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
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4]. 이에 본 연구는 생애
주기별 특성에서 인생의 황금기이자 학업 및 취업 관련 
스트레스, 환경의 변화, 대인관계 및 사회진출 등에서 갈
등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 집단에 초점을 두어 
행복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대학생은 성인으
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서 새로운 발달 과업의 수행과 
환경의 적응을 통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전공역량을 
함양하는 매우 중요한 생애주기별 시기라 할 수 있다
[5,6].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학업 및 대인관계 등 사회적 활동
의 총체적 제약을 경험하면서 대학생들은 정신건강이 위
협받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이에 사회적 차원에
서 대학생의 행복감 수준을 확인하고 개입 방안을 모색
하는 노력은 매우 필수적이라 하겠다.

행복은 개인의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개념이
며, 행복한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기울
이고 공감[7]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본주의적 헌신과 
돌봄이 핵심 가치인 사회복지대학생에게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대학생이 느끼는 정서적 
행복감 수준이 저하되면 전공학문에 대한 관심 저하, 대
학생활 적응[8,9], 더 나아가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적응까
지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감 수준에 대한 확인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
히 사회복지사는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현장의 
핵심 전달체계라 할 수 있으나 정작 이들에 대한 행복에 
관련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10], 같은 

인본주의적 가치가 핵심인 간호전공생의 행복감 관련 연
구들[7-9]에 비해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사회복지전공
생들에 대한 연구는 더욱 희소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대학생의 대학생활 및 전공과정에 대한 적
응뿐만 아니라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실천현장에서 적응의 
필요조건으로 행복감 증진에 대한 연구가 소원했음을 반
증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행복감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다
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요한 영향요인들은 
긍정심리학의 통합이론을 통해 설명되어지고 있다. 통합
이론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특
성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3].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및 외재적 자원의 특성이 긍정적 정
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환경적 여건으로 ‘가족기능’,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
로 ‘자아존중감’을 설정하여 행복감과의 관계를 보고자 
한다. 

먼저 가족기능은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가족 구성원의 
행위 또는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의 개념[12]으로 정
의할 수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13-15]. Diener와 Seligman 
(2002)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 중 행복도가 높은 상위 
10%집단을 대상으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로 풍요로
운 인간관계를 강력한 변인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
한 인간관계는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적지지이며 그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6]. 특히 가족이 기능을 잘할수록 
각 구성원은 활동적이고 정상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이르
게 되며, 보다 사회성이 풍부하며 바람직한 인성 특성경
향을 갖게 된다고 하겠다[17]. 이러한 가족기능은 행복감 
및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가족기능과 행복감의 관계
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족요인을 유
의미한 변수로 보고[18]하고 있으며, Sari 외(2018)의 연
구에서는 가족기능이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19]. 그 외 Xiang 외
(2020) 연구에서 가족이 개인이 지각하는 행복감에 정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20]. 더불어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분석 연
구결과로는 Kelly 외(2008)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자아존
중감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요인으로 가족기능을 언급하
고 있으며[21], 조선족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가족기능이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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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2].
한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개념을 중심으로 매개효과를 확
인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
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23]을 말하며, 긍정
심리학에서는 행복감을 예측하는 매우 강력한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언급하고 있다[24]. 특히 자아존중감이 높
은 사람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며 자신에 대
한 만족감을 지니게 되고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행복감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설명한다[3]. 이러한 이론적 근거
의 타당성은 실제 선행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
다. 먼저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Ryan과 Deci(2000)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인간관계와 생산적 활동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복감을 증진하게 된다고 보고
[3]하고 있으며, 터키 대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대한 경로 모
형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고 있다[25]. 더불어 국내 연구에서는 대학생 178
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능력, 공감능력과 
행복감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유
의미한 영향력을 보고[26]하고 있으며, 간호대학생 190
명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간의 
관계의 분석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유의
미한 정(+)적인 영향[27]을 미침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
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의 수준을 향상시키
는 것이 대학생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본 연
구는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설정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기효능감과 행복
과의 관계[25], 경제 상태와 행복감과의 관계[28],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29] 등의 연구들에서 매개변수
로 설정되어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이론과 선행연구를 근거로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행
복감과의 관계를 확인함에 있어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
로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 외 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 
선행연구들[13,15]을 참고하여 통제변수를 선정하였으
며, 이에 대학생의 성별, 연령, 학년, 거주형태, 파트타임 
여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위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생애발달주기 상 진로 
설정 및 취업, 자아성찰 등 중요한 과업을 수행해야할 대
학생시기에는 보다 주체적인 삶의 계획수립과 긍정적 정

서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신건강 차원에서의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모형을 통한 분석을 통해 대학생 집단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찾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행복감과의 관

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가설은 아래와 같다.

연구가설1. 가족기능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2. 가족기능은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연구가설3. 가족기능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
감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2.2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2.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천안, 부산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를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
월까지이며, 설문조사로 진행되었고 설문조사 전 연구 
목적, 문항, 소요시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내용에 대
한 설명이 제공된 후 실시되었다. 이에 부적합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6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4 측정도구
2.4.1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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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행복감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Hills와 Argyle이 
개발한 옥스퍼드 행복 측정 척도(OHQ: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9문항으로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행복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Hills
와 Argyle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bach’s α .92였
으며, 안미나의 연구에서는 Crobach’s α .916으로 확
인되었다.

2.4.2 독립변수
본 연구는 독립변수로 가족기능을 설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Olson, Portner와 Lavee(1985)가 개발한 
FACES-Ⅲ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응집성과 적응성의 두 가지 차원으로 가족기능을 측
정하기 위해 설계되었다[30]. 가족응집성은 총 10문항
(홀수문항)으로 정서적 유대, 도움과 의논, 여가시간 및 
친구공유 등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적응성
(짝수문항)은 가족 지도력, 훈육, 통제 정도 등의 질문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종운, 김미정(2016)의 연구[31]에서는 Crobach’s α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bach’s α 
. 913으로 확인되었다.

2.4.3 매개변수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Rosenberg(1979)가 개발한 10문항[32]을 사용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를 사용한 오승환(2001)의 연
구[33]에서의 신뢰도는 Crobach’s α .760으로 확인되
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bach’s α .855로 
나타났다. 

2.4.4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학년, 거주형태, 파

트타임 근로여부가 사용되었다. 연령은 연속형 변수이며, 
성별은 여자=0, 남자=1, 학년은 1-2학년=0, 3-4학년=1, 
거주형태는 가족과 분리해서 생활하는 경우=0,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1, 파트타임 근로는 현재 근로하고 
있지 않은 경우=0, 근로하고 있는 경우=1로 변환하여 활
용하였다.

2.5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SPSS 
25.0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의 주요 변수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34]의 3단계 분석방법을 활용하
였다. 이는 1단계 분석에서 독립변수인 가족기능이 매개
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후, 2단계
에서 독립변수인 가족기능이 종속변수인 행복감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게 된다. 이후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가족기능,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함께 투입하여 행복감에 대한 영향력을 확
인한다. 3단계 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가족기능의 직접효
과가 유의하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며 
유의미하지 않다면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의 매개효과의 통계적으로도 유의
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자세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고자 한다. 

Spec. N %

Gender
male 85 32.7

female 175 67.3
Age M=22.01   SD=2.085

Grade

1 74 28.5
2 35 13.5
3 98 37.7
4 53 20.4

Major

Humanities 78 30.0
Social Science 159 61.2

Science& Engineering 1 .4
Etc 22 8.4

Residence
type

With family & relatives 196 75.0
Lodgings 55 21.1

Dormitory 8 3.1
Etc 2 .8

Parttime
work

yes 88 33.8
no 172 66.2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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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련변수 기술통계
연구의 가설 검증에 사용될 주요 변수의 수준을 확인

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자세한 결과
를 살펴보면 아래 [Table 2]와 같다.

Variable N Min Max M SD
Family 

functioning 260 1.40 5.00 3.25 .728

Self-esteem 260 1.20 4.00 2.84 .485
Happiness 260 1.07 4.03 2.67 .585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3.3 주요변수 상관관계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가족기능, 자아존중

감, 행복감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아래  [Table 3]에 제
시된 바와 같다.

Family 
functioning Self-esteem Happiness

Family 
functioning 1 .425** .482**

Self-esteem .425** 1 .745**

Happiness .482** .745** 1

`***p<.001, **p<.01, *p<.05

Table 3. Correlation

3.4 가설검증
주요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

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분석하였
다. 그 결과, 변수들의 VIF 계수가 1.03~2.65로 그 값이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다음으로, Baron과 Kenny[34]의 3단계 매개효과 분
석방법을 사용하여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행복감과의 관
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가설검증
의 1단계로, 가족기능을 독립변수로, 매개변수인 자아존
중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
변수와 통제변수들이 자아존중감의 변량(variance)을 
20.7% 설명해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개별 변수
들의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독립변수인 가족기능(β=.412, 
p<.001)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대학생들 인지하는 가족기능

의 수준이 긍정적일수록 개인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아
지는 것이다. 이에 매개효과 검증의 첫 번째 조건이 충족
되었다고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Table 4]에 제
시된 바와 같다. 

variable
step 1

β t

Control 

age .015 .167
gender .146 2.403*

grade -.006 -.067
residence type -.013 -.235
part-time work -.049 -.844

Independent Family 
functioning .412 7.264***

R2

Adj R2 

F

.207

.189
11.038***

***p<.001  **p<.01  *p<.05

Table 4.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amily functioning and Self esteem 

2단계 분석은 대학생의 가족 기능을 독립변수로, 행복
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독립변
수와 통제변수들이 행복감의 변량을 26.1%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회귀계수들의 영향력을 검
증한 결과, 독립변수인 가족기능(β=.477, p<.001)이 행
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대학생 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친밀
감, 상호작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낄수록 행복감 수준
이 높아진다고 하겠다. 또한, 통제변수들 중에서 성별(β
=.157, p<.01)이 대학생의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 집단일수록 행복감
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variable
step 2

β t

Control 

age -.074 -2.868
gender .157 4.053**

grade -.036 -2.334
residence type -.059 -1.552
part-time work -.040 -.957

Independent Family 
functioning .477 3.701***

R2

Adj R2 

F

.261

.244
14.926***

***p<.001  **p<.01  *p<.05

Table 5.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amily functioning and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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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분석에서는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이 우
울의 변량을 약 59.6%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개별 회귀계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매개변수
인 자아존중감(β=.650, p<.001)이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
인 가족기능(β=.210)은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효
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대학생의 가족기능
이 높아질수록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높아져 행복감
의 의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제변수들 중
에서는 유의미한 변수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variable
step 3

β t

Control 

age -.083 -1.282
gender .062 1.407
grade .040 .637

residence type -.051 -1.240
part-time work -.008 -.196

Independent Family functioning .210 4.709***

Mediate Self esteem .650 14.448***

R2

Adj R2 

F

.596

.585
53.116***

***p<.001  **p<.01  *p<.05

Table 6.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amily 
functioning and Self esteem and Happiness 

3.5 Sobel 검증
본 연구의 가설 검증 분석 결과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 매개효과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분석을 실시하였다. 
Sobel test결과, 가족기능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은 Z값이 6.456으로 나타나, p<.001수준에서 매
개효과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는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pathway Z p

Family functioning -> Self Esteem -> 
Happiness 6.456 <.001

Table 7. Result of Sobel Test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천안, 부산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총 260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자 하며,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제도
적, 실체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가족기능은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학생이 경험하고 
있는 가족관계가 긍정적이고 긴밀할수록 행복감이 높아
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기능과 
행복감을 설명하고 있는 선행연구들[18,19,35]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가족이 개인의 정신건강 수
준을 높인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이라 하겠다. 대학
생 시기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가는 발달 상 심리적 독
립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면서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의존
성이 공존하는 특징을 가진다[18]. 이에 가족기능은 대학
생의 성인기로의 안정된 심리적 적응 및 행복감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사회복지대학생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서는 학
과 학생 상담 및 지도 시 부모 및 가족에 중점을 둔 관심
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신입생 단계부터 가족구조 
및 관계에 대한 사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학생 별 1대 1 상담이 졸업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실제 가족구조에 따라 개인이 인
지하는 행복감의 수준이 다른지,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 
설정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기능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가족
기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개인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선행연구의 결과[21,22,36]
를 지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기능적 가족기능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자녀
는 대학생활 적응은 물론 사회 진출을 위한 진로 준비행
동에도 성공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겠다. 이에 대학생
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19세 미만 청소년 집단에
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관계 증진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지
속적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대학차원의 개인의 자아존중감 사정 및 
지지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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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가족기능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부
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긍정적 가족기능 인식이 자아존중감 수준을 높이며 궁극
적으로 행복감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선행연구[26,27,37]와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으며, 자아
존중감과 같은 긍정적 내적자원의 강화에 지속적으로 관
심을 기울여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사회복지대학생들
의 행복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정신건강 차원뿐만 아니
라 돌봄 제공이 주된 업무인 사회복지사로서의 직업적 
역량임을 고려할 때,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점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이에 사회복지대학생의 전공 
및 취업 역량으로서 행복감 증진을 위해 학년별 대학생
활 적응 및 진로 탐색 상담 과정을 개설[38]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 인지적 관점에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
후 사회복지대학생을 대상으로 행복감, 자아존중감 등의 
개념을 확인시켜 주고, 이를 점검하여 수준별 집단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정리하자면, 첫째, 독립
변수인 가족기능 문항이 ‘가족 간의 역동성’ 등 가족이 
가진 다양한 특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인 측
정문항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분석에 사
용된 자료는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진행되었는데, 연구에 사용된 변수
들의 종단적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도 추후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시간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특정 시간에 특화된 개별 프로그램 개발
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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